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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혐의 미 장교 유죄 판결
(한국 용산 미군기지) – 미 군법 회의는 오늘, 부인에 대한 2급 살인 및 영종 대교에서의 사체 유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미 육군 소령에게 우발적 살인과 여타 죄목으로26년형을 선고했다. 

미 8군 본사 본부 중대 소속으로 플로리다주 올랜도 출신인 리차드 케이 하트 소령에게2000년에서 2003년까지 워싱턴 주 포트 루이스에서 근무할  당시 아내와 18세된 딸을 폭행한 죄도 추가로 인정되었다. 

하트는 아내의 장신구와 옷가지를 모두 벗기고 비닐에 싼 뒤 영종대교에서 유기하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지난 월요일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관만 참석한 군법회의에서, 남편을 자극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부인도 자신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령 에드워드 오브라이언판사는 제시된 물증을 바탕으로 하트에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우발적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그외 하트는 간통죄 및조사를 위한 자필 경위 설명서를 제출하라는 대대장의 합법적 명령을 위반한 죄도 인정하였다. 

재판관은 제시된 물증과 증언을3일 동안 청취한뒤 평결을 내렸고 곧장 간단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오브라이언 재판관은 수요일 저녁 7시경 선고를 발표하였다.

군법회의 소집위의 최종 승인 후 군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은 자동으로 항소 될 것이다. 

-끝-

